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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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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3. 3. 15.(수)

담당 부서
식품소비안전국 책임자 과  장 김  규 (043-719-3203)

농수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지현화 (043-719-3224)

식약처, 봄철 다소비 농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

- 냉이, 달래, 미나리 등 봄나물 총 340건 수거․검사 실시 -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냉이 등 

봄나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

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소비 봄나물에 대한 수거‧검사를 실시합니다.

 ㅇ 이번 검사 대상은 대형마트,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․판매되는 

봄나물*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** 총 340건이며, 

검사 항목은 잔류농약, 중금속 등입니다.

* 봄동, 냉이, 달래, 쑥, 돌나물, 취나물, 두릅, 머위, 미나리, 씀바귀, 시금치

** 갯기름나물(방풍나물), 돌나물, 부추, 상추, 시금치, 쑥갓, 열무, 참나물, 취나물, 파

□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‧폐기 처리하고 

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(www.foodsafetykorea.gp.kr)에 

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,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 ‧
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‧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

 ㅇ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 512건을 수거‧검사한 결과 잔류

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16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했으며, 주요 

부적합 농산물은 ▲미나리 ▲방풍나물 ▲부추 순으로 많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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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봄철에는 독초를 봄나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

경우가 있어 봄나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야생식물을 

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 ㅇ 주로 가열 없이 섭취하는 달래, 씀바귀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

세척해 잔류농약 등을 제거해야 하며, 봄나물 섭취 후 마비, 복통 등 

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 등을 방문해 진료를 

받아야 합니다.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과 사전 

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

안전한 농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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